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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부모애착과 진로태도성숙: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심으로

이 은 진† 이 상 희

경기 학교 인문 학 운 학교 산업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남녀 학생들의 부모에 한 애착이 진로태도 성숙에 어떠한 방식으로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두 요인간의 계 속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 다. 이를 해 서울소재

학생 여자 284명과 남자 235명(총 519명)을 상으로 부모애착 척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와 진로태

도성숙 척도를 실시하 다. 척도별 평균비교와 상 분석 결과, 학생들의 부모애착, 진로태도성숙과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계에서 남녀 별로 일부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진로태도성숙에 한 부모애착수

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상 향력을 알아보기 해 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녀 간에 유

사한 결과가 나왔으나, 진로태도성숙 척도의 하 요인 별로는 남녀 간에 차이를 보 다. 진로결정 자기효

능감은 모든 하 요인들에 유의하 고, 모애착이 확신성과 비성 척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독립성 수를 측하는데는 여학생들의 경우에만 부 애착요인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 모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부모

애착이 진로태도 성숙 수 에 미치는 향을 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어린 시

부터 형성되어본 부모애착이 학생들의 진로성숙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지속 으로

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혔다는 과 성별에 따라 부모와의 애착이 다른 향을 지닐 수 있다는 에서 의

미를 가진다. 이러한 결과들을 비교해 논의하고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 앞으로 연구 과제를 제시하 다.

주요어 : 부애착, 모애착,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태도 성숙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를 번역한 용어이며, 추후 본문에서는 선행연구

자들에 따라 진로결정 효능감, 진로 자기효능감, 진로 효능감 등으로 혼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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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를 결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직업을 결

정한다는 것 이상의 많은 의미를 포 하고 있

다. 진로상담에서 만나는 많은 학생들이 가지

는 진로와 련된 어려움들이 정서나 환경

인 어려움과도 긴 히 련되고 있음을 많은

상담자들은 인식해 왔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연구자들은 진로발달이 평생발달 으로 연

장되어 연구되어져야 하며, 진로성숙의 개념

도 인지 인 것과 함께 정의 인 부분을 고려

해야함을 강조하여 왔다. 한 우리나라는 개

인보다는 계 심 인 경향이 강하고 부모-

자녀 계에서 심리 독립보다 정서 친

성을 강조함으로써, 가족 계가 아동기뿐 아

니라 후기 청소년기까지의 심리 발달에

요한 역할을 해왔다(박수길, 이 희, 2002). 이

러한 문화 인 맥락을 고려한 생애 발달

은 후기 청소년기 동안에도 심리 독립

뿐 아니라 부모와의 애착 계의 요성을 강

조하고 있다(Kenny, 1987; Lapsley, Rice, &

Shadid, 1989).

애착은 Bowlby(1958)와 Ainsworth(1979)가 유

아와 어머니의 정서 인 유 계를 설명하면

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이후 아동기 뿐 아니

라 청년기에 이르러서도 부모와의 애착이 안

기반이 되어주며 인 계와 응에 정

기능을 한다는 경험 연구들이 보고되어 왔

다(Kenny, 1987; 옥정, 1998; 장휘숙, 2002). 애

착에 한 연구들은 애착 유형별로 3범주나 4

범주로 구분하여 정신건강이나 사회 인 변인

들과의 계를 설명하거나 부모나 래와의

애착 수 이 다른 변인들과 가지는 계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나 어 볼 수 있다. 먼 애

착을 유형별로 나 어 다른 변인들과의 계

를 설명하는 연구들은 애착을 크게 안정형과

불안정형으로 구분하고 불안정형을 회피, 불

안-양가형, 혹은 회피-두려움, 거부, 몰입형으

로 나 어 상담 계, 정신건강이나 사회

응과의 련성을 탐색해 왔다(김순 , 1999;

조 주, 최해림, 2001; Mallinckrock, Gantt, &

Coble, 1995). 청소년을 상으로 한 연구들은

김재희와 주은선(2001)이 부 응 집단과 일반

집단의 애착 유형을 비교하여 안정애착 비율

이 부 응집단에서 낮게 나타났음을 보고했다.

국내 14개 학회지에 최근 10년간 보고된 119

개의 애착 련 논문들을 상으로 분석한 방

희정(2009)의 연구에 의하면, 학령기 이하의

아동집단을 심으로 연구 역을 살펴본 결

과 애착유형과 양육자 특성과의 상 을 보는

연구들이 13편(17.1%)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지 까지의 애착연구들은 주로 유아를 상

으로 했으며, 아버지 애착 계가 어머니 애착

계에 비해 소홀히 다루어 졌음을 지 하

다. 애착의 상으로서 아버지의 역할에 한

요성을 보고한 연구(Belsky, Gilstrap, & Robin,

1984)와 함께 애착 상으로서의 이차 인 역

할을 보고한 연구들(Ainsworth, 1989; Rutter,

1981) 모두 아버지의 역할이 성인애착에 향

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고려되어야함을 강

조하 다.

한 애착을 주제로 한 연구 분야에서는 애

착을 부모와의 친 성이라는 개념으로 보고

그 수 을 측정하여 다른 심리 인 변인들과

의 계를 살펴본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박

지아와 유성경(2003)은 고생 109명을 험

요소와 응수 을 고려하여 응유연성에 따

라 집단을 나 어 부모애착 수 을 살펴본 연

구에서 부모와의 애착이 환경이나 응수 이

낮게 평가된 고 험 집단의 청소년만이 유의

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 졌다. 이러한

결과는 환경 인 험요소를 지닌 청소년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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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착 계를 통해 부정 인 향을 완화시킬

수 있음으로 보이는 것이며, 한 안정된 부

모-자녀 계가 자녀들의 응 성장에 요

함을 보이는 선행결과들과도 일치한다(박 림,

최해림, 2002; Noom, Dekovic, & Meeus, 1999).

개인의 응에 주요한 향을 주는 애착은

진로발달과 련된 연구들에서도 요한 변

인으로 밝 졌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은

경, 2001; 임진, 2003; Ryan, Solburg, & Brown,

1996), 진로태도성숙(이내은, 2002; 이희 ,

1999; O'Brien, 1996), 역기능 진로사고(최

, 서 석, 2005) 등 진로변인들과의 계에

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최 과 서

석(2005)의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역기능 진

로사고에는 차이가 없으나 부모와의 애착수

이 낮은 학생들은 외 갈등과 의사결정 혼란

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

에서도 애착을 유형으로 나 지 않고 애착의

정의 , 인지 , 행동 측면의 애착 수 을

의미하는 개인의 애착 수를 사용하여 진로변

인들과의 계를 살펴볼 것이다.

부모와의 애착에 한 선행연구들에서 애착

이나 돌 체계의 특성상 어머니의 역할이 강

조되는 결과가 정당화되어 왔음을 지 하며,

연령증가에 따라 양육의 주요차원으로서 아버

지의 역할이 시되어야함을 강조하 다(방희

정, 2009). 일부연구들에서는 애착 상이 어머

니와의 애착을 심으로 편향되었으며, 임진

(2003)은 어머니와의 애착을 측정하여 진로변

인들과의 계를 살피기도 하 다. 본 연구에

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애착을 분리하여

측정하고 변인들과의 계를 분석할 것이다.

가족과 련된 변인이 진로결정수 에 미치는

향이 성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측을

가능하게 하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어 왔는

데, 학생들의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부모

와의 애착과의 련성을 조사한 연구(Blustein,

Walbridge, Friedlander, & Palladino, 1991)에서 남

학생들은 아버지의 태도, 가치 신념들에

해 유사한 믿음을 가질 때 진로 여를 더

많이 하며 이는 아버지와의 계가 아들의 진

로발달에 요한 련성을 가짐을 의미한다.

Super(1955)가 직업성숙(vocational maturity)의

개념을 소개한 후, 진로 성숙(career maturity)의

개념에 한 연구들이 시작되었고 진로성숙이

직업성숙을 포함하는 상 개념으로 인식되어

졌다. 진로성숙에 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양

한 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Super(1957)는 진

로성숙을 생애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직

업에 한 비 정도와 처 행동 능력을 나

타내는 것으로, Crites(1978)는 진로성숙을 동

일한 연령 학생들과의 비교에서 나타나는

상 인 직업 비의 정도로 개념화 하고 있

다. 표 화된 진로 발달 척도로 최 출 된

Crites의 진로성숙도 검사(Career Development

Inventory)는 태도 요인과 능력 요인으로 하

척도를 구성하고 있다. 이기학(1997)은 한국

학생들의 진로태도와 련된 차원을 구분하여

진로태도성숙의 하 요인을 결정성, 비성,

독립성, 확신성, 목 성으로 제시하 다. 진로

성숙이란 실 인 진로선택에 필요한 인지

능력과 직업세계에 참여하고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개인의 감정, 주

반응, 기질 등을 나타내는 정서 측면인

진로 태도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이기학,

이학주, 2000). 학생들의 진로발달과정에서

요한 타인의 향을 심리사회 요인으로

고찰해야한다는 연구(이 주, 2001)들은 자녀

의 부모와의 애착 수 이 진로를 포함하는

응 반에 향력을 지님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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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직업 선택과 련된 심 비

정도에 한 태도의 성숙 수 은 자신의 결정

선택에 한 확신정도를 나타내는 진로결

정 자기효능감과의 련성에 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진로발달의 기 이론들이 가

졌던 한계 들이 사회학습이론의 도입으로 보

완되어졌고 Bandura의 자기 효능감 련 연구

들의 향은 진로행동을 이해하는 연구의 폭

을 넓 갔다(Borgen, 1991; Hackett & Lent,

1992; Mitchell & Krumboltz, 1984). Hackett과

Betz(1981)는 사회학습이론을 진로행동에 용

하면서, 특히 여성의 진로발달에서 자기효능

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심을 가지고 연

구했다. 이들은 주어진 과제 수행에 한 개

인의 신념이라 정의한 Bandura(1977)의 자기효

능감을 진로 심리학에 소개하면서, 주어진 진

로를 추구하는데 있어서의 개인의 능력에

한 신념으로 정의하고 특정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으로까지 확장시켜갔다. 이

러한 진로효능감 기 는 진로발달과정에서 특

정 직업이나 진로에 한 효과 인 의사결정

과 진로계획의 지속 인 추진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은진, 2001).

진로결정과 진로탐색 활동 등 진로발달과

련된 변인들과의 계에 한 연구들에서

진로탐색에 한 효능감 기 를 증진시키는

것이 진로결정이나 변화를 하려는 이들에

한 상담에 효과 임이 강조되었다(Solberg,

Good, Fischer, Brown, & Nord, 1995). 학생들

을 상으로 진로태도성숙과 진로결정 자기효

능감의 련성을 검증한 이기학과 이학주

(2000)의 연구결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

로태도 성숙 요인과 상 이 있었으며, 하 요

인 에서 결정성과 확신성 차원이 특히 높은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이 자신의

진로에 한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개인 확

신감이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

고하 다. 임진(2004)은 부모와의 애착이 진로

태도성숙에 미치는 향을 연구한 논문에서

성취동기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매개변인

으로 작용하여 기의 불안정한 애착의 향

을 감소시키고 진로태도성숙에 향을 다고

하 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애착과 진로결

정 자기효능감이 진로태도성숙에 요한 향

을 미칠 것이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향

을 주는 다양한 변인들을 연구한다는 것은 진

로상담을 한 주요정보를 얻는 차원을 넘어

서는 의미가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진로발달 련변인들의 성차에 한 연구들

은 계 심 인 여성의 특성으로 인해 여성

이 사회․문화 향을 더 많이 받으므로(임

정빈, 정혜정, 1997; Gilligan, 1982) 진로 발달

과정에서 남성과 다른 입장에 놓이게 된다고

하 다(O'Brien, Friedman, Tipton, & Linn, 2000).

한 성장과정에서 성 정체성을 얻어가는 사

회화 과정은 남녀 간에 다른 경험을 제공할

수 있고 기의 불안정한 애착의 향으로 진

로성숙이나 진로결정 효능감에서도 차이가 있

음이 보고되어 왔다(이기학, 이학주, 2000). 이

기학과 이학주(2000)는 남녀를 구분하여 체

인 분석을 하지는 않았으나 진로성숙도의

남녀 차이를 보고하 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

에서는 진로효능감이나 진로성숙도 변인에서

남녀차가 없거나 일부 하 척도들에서 차이를

보고하는 등(임진, 2003; 이상희, 2007) 일 되

지 않은 양상을 보여 왔다. 일부 연구자들은

성차가 없거나(Felsman & Blustein, 1999) 성차보

다는 성역할특성과 계된다는(Matsui, 1994)

외국의 연구과 다른 결과들에 해 사회문화

인 차이가 반 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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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의 통 인 남성 심 사고방식과 사

회구조 등이 여성의 진로성숙도나 진로 련

효능감 수 에 부정 인 향을 미쳤을 것으

로 추론했다(강차연, 박경, 2001; 임정빈, 정혜

정, 1997).

본 연구에서는 진로발달에서 진로성숙이 능

력 뿐 아니라 태도 요인을 포함하며, 정서

인 안정과도 연 을 가진다는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 부모와의 안정 인 애착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로하여 학생들의 진로성

숙에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

한 진로발달과 련된 변인들에 한 성차 연

구들은 개인 인 특성 뿐 아니라 성과 련된

다양한 변인들에 따라 진로발달 양상이 달라

질 수 있음을 제시하 다(이은경, 2000; 이항

심, 2007). 진로발달과 련된 변인들의 성차

에 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성차에 한 연구결과들의 추이에

한 사회 인 변화의 향력 등 다양한 원인

을 규명해 보기 해서 본 연구에서도 사용된

변인들 간에 남녀 차이가 존재하는지 검증하

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에 한 애착수 , 진로결정 효능감과 진

로태도 성숙도가 남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

일 것인가? 둘째, 부모에 한 애착수 ,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 성숙도 간에는

어떠한 상 계가 있을 것인가? 셋째, 부모에

한 애착수 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

태도 성숙도에 향을 미칠 것인가? 넷째, 진

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부모에 한 애착수 이

진로태도 성숙도에 미치는 향을 매개할 것인

가?

방 법

조사 상자 차

서울 경기도 소재 4년제 학교 532명의

학생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그 설문에 성의 있게 응답하지 않거나 설

문에 끝까지 응답하지 않은 23명을 제외한 총

519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자료 분석 상의

남학생 비율이 체의 45.3%(235명), 여학생이

54.7%(284명)이며, 1학년이 14.3%(74명), 2학년

이 23.1(120명), 3학년이 30.4%(158명), 32.3%

(167명)이었다.

도 구

부모애착

학생의 부모에 한 애착수 을 측정하기

해 옥정(1998)이 번안하여 수정 보완한

Armsden과 Greenberg(1987)의 부모 래 애

착척도 개정본(Inventory of Parent and Peer

-Revised: IPPA-R)에서 부모 애착 척도만 사용

하 다. IPPA-R은 청소년을 상으로 부모와

래에 한 인지 , 정서 , 행동 차원의

애착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도구로서 의사소통

의 질, 상호신뢰감, 소외감의 3가지 하 요인

으로 구성되어 있다. 체 문항 수는 25문항

이며, 의사소통 차원이 9문항, 신뢰도 차원이

10문항, 소외차원이 6문항이다. 애착 수는 상

호신뢰와 의사소통 차원을 합한 수에서 소

외 차원 수를 뺀 것이다. 부모와의 애착검

사는 원래 어머니와 아버지를 구별하지 않고

체 부모에 한 애착을 측정하는 것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와의 애착양상

이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와 남녀별로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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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와 어머니와의 애착 양상을 살펴보려는 본

연구의 취지를 바탕으로 부모를 분리해서 평

가하도록 구성하 다.

각 문항들은 ‘ 그 지 않다(1)’에서 ‘매

우 그 다(5)’까지의 Likert 형 5 척도로 평정

되며, 소외감요인을 제외한 모든 부정 인 문

항은 역채 하여 수가 높을수록 애착안정성

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별 문항들은 ‘우

리 부모님은 나의 감정을 존 해 주신다’, ‘부

모님에게는 내 감정을 드러내 야 소용없다

고 생각한다’와 ‘우리 부모님은 내게 무 많

은 것들 바라신다’ 등이며, 응답은 아버지와

어머니에 한 것을 따로 하도록 제시되어 있

다. Armsden(1989)은 아버지와 어머니 애착 척

도의 내 합치도를 .89, 87로 보고 하 으며,

옥정(1998)은 .93, .92,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애착척도 내 합치도는 각각 .92, .93

이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측정하

기 해 Betz와 Voyten(1997)이 구성한 진로결

정 자기효능감 단축형 척도(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hort Form)를 이은진(2001)

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 다. 이 척도는 자기

평가, 직업정보 수집, 목표선정, 계획수립, 문

제해결 등의 5가지 하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

며 총 25문항이다. 단축형의 근간이 된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척도(CDMSES: Taylor & Betz,

1983)는 진로결정에 요구되는 과제들을 성공

으로 완수할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 정도를

측정한 것이다. 개별 문항들은 ‘ 그 지

않다(1)’부터 ‘아주 그 다(5)’까지의 Likert 형

5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다섯 가지 하 척

도 수를 합산한 것이 체 수이다. 각 문

항들은 ‘앞으로 5년간의 계획을 세울 수 있

다’, ‘선택한 직업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바꿀

수 있다’ 등으로 자신이 수행할 수 있다고 확

신하는 정도를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Betz와

Voyten(1997)은 체 수에 해 .93의 신뢰도

를 보고하 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진로결

정 자기효능감 척도의 내 일 성 신뢰도 계

수는 .90으로 나타났다.

진로성숙도

학생들의 진로태도성숙도를 측정하기

해 이기학(1997)이 개발한 진로태도성숙 측정

도구를 사용하 다. 진로태도성숙의 5개 하

역은 10개의 결정성 문항과, 10개의 비성

문항, 9개의 독립성 문항, 8개의 목 성 문항

과, 10개의 확신성 문항으로 총 4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 척도로 구성되

어 있고, 수가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이 높

은 것을 나타낸다. 5가지 하 요인들은 첫째,

결정성 차원으로서 선호하는 진로의 방향이

얼마나 확고한 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자신이

갖고자 하는 진로나 직업이 결정되어 있는 정

도를 나타내는 차원이다. 두 번째 비성 차

원은 진로결정에 필요한 사 이해, 비 정도

와 진로에 한 심을 포함하며, 진로선택을

한 정보수집 능력을 나타내는 차원이다. 세

번째 독립성 차원은 자신의 진로문제를 주체

으로 혹은 타인에게 의존하여 결정하는 가

와 련된 차원이다. 네 번째 목 성 차원은

개인이 직업을 통해 구 하고자하는 목표지향

성에 한 것으로, 사회경제 욕구보다는 자

아실 , 사회 사, 인 계 등과 같이 사

회 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더 추

구하는가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차원이다. 마

지막 차원인 확신성은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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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앞으로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지에 한

개인 믿음과 확신 정도를 나타내는 차원이

다. 이기학(1997)의 연구에서 하 요인들의 내

일 성 신뢰도 계수는 결정성 .88, 비성

.76, 독립성 .75, 목 성 .75, 확신성 .75로 나타

났으며, 체문항에 한 내 일 성 신뢰도

계수는 .86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진로태도성숙 척도의 내 일 성 신뢰도 계

수는 .86으로 나타났다.

분석 방법

자료의 반 인 기술통계량은 SPSS 15.0을

사용하여 분석하 고 연구문제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분석 방법을 용하 다. 먼 부모애착,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 성숙도의 남

녀 간의 차이를 확인하기 해, t검증을 실시

하 다. 부모애착,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

로태도 성숙도 간의 계를 알아보고자 상

분석을 실시하 고. 부모애착과 진로결정 자

기효능감이 진로태도 성숙도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해 단계 계분석을

실시하 다. 한 부모애착과 진로태도 성숙

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매개변인 역할

을 하는지 확인하기 하여, Baron과 Kenny

(1986)의 매개효과 검증 차를 사용하고 Sobel

test를 통해 그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 다.

결 과

성 변인에 따른 부모애착, 진로효능감과 진로

성숙도의 차이

부애착과 모애착 총 과, 하 요인, 진로결

정효능감 총 과 진로성숙도 총 하 요

인들을 남녀 집단별로 비교하여 평균과 표

편차를 제시하 다(표 1). 비교분석 결과에 따

르면 부애착, 모애착,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 성숙도 총 은 남녀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하 척도들에서는 남

녀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들이 있었

다. 부애착에서 상호신뢰 요인(t = 2.26, p <

.05)과 진로성숙도의 독립성(t = 2.46, p <

.01), 확신성(t = 2.06, p < .01) 요인의 수들

은 남자집단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비성

요인(t =-2.76, p < .01)은 여자집단이 유의미

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애착과 진로태도성숙도의 하 변인들 일

부에서 남녀 차가 유의하 으므로 이후의 분

석을 남녀 집단으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결과

를 제시하 다.

부모애착,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

숙도 간의 계

진로태도성숙도와 각 변인들과의 계를 알

아보고자 변인별로 상 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애착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

도의 총 과 유의한 상 을 보 다. 이를 진

로태도성숙도의 하 척도별로 살펴보면, 독립

성과 목 성을 제외한 모든 요인들과 유의미

한 상 계를 보 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은 진로태도성숙의 총 (r = .63, p < .01)과

하 척도 확신성 요인과 높은 상 을 보

다(r = .61, p < .01 ).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

와 어머니와의 애착이 안정 일수록 진로자기

효능감이나 진로태도 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기 할 수 있다. 진로성숙도의 하 요인별로

다른 상 계가 나타나 이를 남녀별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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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인 남학생(N=235) 여학생(N=284) 체(N=519) 성별(t)

부애착 48.52 (10.85) 47.05 (12.16) 47.71 ( 7.60) 1.46

1. 상호신뢰 35.52 ( 6.36) 34.18 ( 6.98) 34.79 ( 6.73) 2.26*

2. 의사소통 32.84 ( 7.47) 32.55 ( 8.42) 32.68 ( 8.00) .43

3. 소외감 19.84 ( 3.98) 19.68 ( 4/08) 19.75 ( 4.03) .44

모애착 50.72 (10.33) 50.40 (10.74) 50.55 (10.55) .34

1. 상호신뢰 36.55 ( 5.82) 35.78( 6.20) 36.13( 6.04) 1.47

2. 의사소통 34.49 ( 7.12) 34.91 ( 7.40) 34.72 ( 7.27) -.66

3. 소외감 20.32 ( 3.78) 20.29 ( 3.82) 20.30 ( 3.80) .10

진로결정자기효능감 85.41 (12.56) 87.03 (12.63) 86.3 (12.6) -.57

진로태도성숙 107.50 (14.1) 108.2(13.6) 107.9 (13.8) -1.46

1. 결정성 21.48 ( 5.85) 22.15( 5.75) 21.84 ( 5.8) -1.31

2. 비성 22.81 ( 3.69) 23.65( 3.24) 23.27 ( 3.47) -2.76**

3. 독립성 22.24 ( 3.69) 21.44( 3.71) 21.80 ( 3.72) 2.46**

4. 목 성 19.27(4.53) 19.93(4.01) 19.63 ( 4.26) -1.73

5. 확신성 21.71(3.88) 21.04(3.56) 21.35 ( 3.72) 2.06**

*p < .05, **p < .01

표 1. 성별 부애착, 모애착, 진로결정효능감과 진로성숙도 하 요인들의 평균(표 편차)

변 인
여

1 2 3 4 4-1 4-2 4-3 4-4 4-5
남

1. 부애착 .824** .208** .114 .132* .136* -.087 -.023 .217**

2. 모애착 .738** .244** .146* .104 .208** -.063 .015 .250**

3. 진로자기효능감 .289** .268** .649** .480** .434** .307** .297** .656**

4. 진로태도성숙 .228** .201** .596** .710** .511** .707** .713** .712**

4-1. 결정성 .136* .136* .479** .730** .124* .179 .351** .405**

4-2. 비성 .338** .359** .440** .557** .179** .245** .167** .397**

4-3. 독립성 .033 -.022 .316** .707** .307** .288** .564** .360**

4-4. 목 성 -.019 .088 .125 .565** .273** .013 .437** .294**

4-5. 확신성 .294** .310** .583** .677** .307** .518** .377** .050

*p < .05, **p < .01

표 2. 남녀별 변인들 간의 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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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상 을 살펴보았다.

표 2에는 남자 학생과 여자 학생으로 나

어 부모애착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

성숙도와의 계를 알아보고자 연구변인별로

상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제시하 다. 남자

집단에서는 부에 한 애착이 체를 상으

로 한 상 분석 결과와 같이, 진로태도 성숙

도의 하 척도인 독립성과 목 성 요인만을

제외하고 유의한 상 을 보 으나 여자집단에

서는 진로태도성숙도 총 과의 상 도 유의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간에 다른 상

의 양상을 보인 것들은 부 애착과 진로성숙

(남 r= .228, p < .01; 여 r=.114, ns),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태도성숙도의 목 성 요인

과 가지는 상 계수 다(남 r= .125, ns; 여 r=

.297, p < .01 ). 그리고 부애착이 여자집단과

달리 남자집단에서는 진로태도성숙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기 할 수 있다. 이

와 같은 결과들은 부애착과 모애착이 남녀 집

단에서 다소 다른 향력을 가짐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체 표본의 수가 많지

않으므로 조심스런 해석을 요한다.

학생의 진로성숙도에 한 부모애착과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의 설명력

애착의 정서․사회 측면에 주목한 여러

선행연구들에서는 모애착의 효과가 언 되었

으며, 부애착은 자녀의 사회화 과정에서 다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진로태도성숙도의 하 척도 요

인별로 나 어 부모 애착과 진로결정 자기효

능감이 갖는 설명력을 확인하고자 하 다.

부모애착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남녀 학

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향

부모애착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태

도성숙도를 측하는 상 향력을 보기

해 단계 다회귀 분석을 실시한 후, 유의

미하게 나온 결과만을 표 3에 남자［F(1, 233),

p <.001］와 여자［F(1, 283), p <.001］ 집단

별로 제시하 다. 분석결과, 진로태도성숙도에

해서 남녀 집단 모두 체로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이 유의한 향을 미쳤다(남, β=.60; 여,

β=.65). 이를 진로성숙도의 하 요인별로 살

펴보면, 남녀별로 다른 양상을 보 다. 모든

하 요인들에 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향력이 유의하 으나 목 성에 해 남자집단

에서는 설명력이 유의한 변인이 없었다. 비

성과 확신성에 해서는 남녀모두 진로효능감

과 함께 모애착도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독립성 요인에 해서는 여성

집단에 있어 부애착이 부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쳤다( β=-.16). 이러한 결과는 진로태

도성숙도에 있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지며, 하 요인에 따라 아버

지와 어머니에 한 애착이 설명력을 지니나

이는 남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 음을 나타

낸다.

부모애착과 진로태도 성숙에서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

부모애착이 진로태도성숙도에 향을 미치

는 과정에서 진로자기효능감이 매개변인의 역

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해 Baron과 Kenny

(1996)의 모형에 의거하여 다회귀분석을 실

시하여 그 결과를 표 4, 5와 표 6에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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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Baron과 Kenny의 매개효과 검증을 해서

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만족해야한다. 첫째,

독립변인의 매개변인에 한 효과가 유의해야

한다. 둘째,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향을 미쳐야 한다. 셋째, 매개변인이 종속변인

의 분산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때, 독

립변인의 β  계수가 유의미 수 에서 무의미

수 으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완 매개, β 계

수가 감소하기는 하나 무의미 수 으로 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부분 매개 계가 성립된

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을 남녀로 구분하여 아

버지와 어머니에 한 애착과 진로태도성숙도

와의 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매개효

과를 가지는지를 분석하 다.

표 4와 표 5에 남자 집단에서 부애착과 모

애착을 독립변인으로 한 회귀분석결과가 제시

되어 있다. 남자 집단에서 부애착을 독립변인

으로 한 회귀분석 결과(표 4), 첫 번째 단계에

서 독립변인인 부애착이 매개변인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향이 통계 으로 유의

하 고(β  = .29, p = <.001), 두 번째 독립변

인인 부애착이 종속변인인 진로성숙도에 미치

는 향도 유의하 다(β = .23, p = <.001).

세 번째 단계의 회귀방정식에서 매개변인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향은 유의하 으나(β = .58, p <.001) 독립

변인인 부애착이 진로태도성숙도에 미치는

종속변인 집단 독립변인 β t R2 F

진로성숙도
남 진로결정자기효능감 .59 11.34*** .36 128.64

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65 14.32*** .42 205.08

1. 결정성
남 진로결정자기효능감 .48 8.34*** .23 69.56

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48 9.19*** .23 84.49

2. 비성

남
진로결정자기효능감 .37 6.29*** .26 39.99

모애착 .26 4.43***

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41 7.39*** .20 34.98

모애착 .11 1.99*

3. 독립성

남 진로결정자기효능감 .31 5.08*** .10 25.82

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34 5.93*** .12 18.84

부애착 -.16 -2.76**

4. 목 성 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307 5.22*** .09 27.25

5. 확신성

남
진로결정자기효능감 .54 9.93*** .36 66.81

모애착 .16.5 3.045*

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63 13.71*** .44 109.67

모애착 .09 2.09*

표 3. 부모애착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태도성숙도에 미치는 향



이은진․이상희 / 학생의 부모애착과 진로태도성숙: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심으로

- 539 -

향은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독립

변인인 부애착의 설명량은 단독일 경우, 5%

으나［F(1, 233 ) =12.79, p <.00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투입되었을 때는 36%로 증가하

여［F(2, 232 )=65.00, p <.001］총 31%가 증

가하 다. 이는 부애착이 진로결정 자기효능

감을 통한 완 매개효과만이 유의함을 보여

다(z= 4.43, p<.001).

남자 집단에서 모 애착을 독립변인으로 한

회귀분석 결과(표 5), 첫 번째 단계에서 독립

변인인 모애착이 매개변인인 진로결정 자기효

능감에 미치는 향이 통계 으로 유의하 고

(β = .27, p = <.001), 두 번째 독립변인인 모

애착이 종속변인인 진로태도성숙도에 미치는

향도 유의하 다(β = .15, p = <.05). 세 번

째 단계의 회귀방정식에서 매개변인인 진로자

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향은 유의

하 으나(β =.58, p<.001) 독립변인인 모애착

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향은 더 이상 유의

하지 않았다(β = .05, p=.054 ). 독립변인인 모

애착의 설명량은 단독일 경우, 7% 으나［F(1,

233)=17.98, p<.00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투입되었을 때는 36%로 증가하여［F(2, 232)

=64.57, p<.001］, 총 29%가 증가하 다. 이는

모애착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통한 완

매개효과만이 유의함을 보여 다(z=3.93, p<

.001).

이러한 결과를 종합 으로 보면, 남자집단

에서 부와 모애착은 진로태도성숙도에 직

으로 향을 미치지 못하고 진로결정 자기효

능감을 통한 완 매개효과만이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

여자 집단에서 부 애착은 종속변인인 진로

성숙도에 한 향력이 유의하지 않아(β =

.11, 무의미수 ) Baron과 Kenny의 매개효과 검

증을 한 선행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므로

다회귀 분석을 진행하지 않았다. 선행조건을

만족하는 모 애착을 독립변인으로 한 회귀분

단계 종속변인
비표 화계수

β t
B SE

1 독립변인 → 매개변인

부애착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34 .07 .29 4.61***

2 독립변인 → 종속변인

부애착 → 진로성숙도 .30 .08 .23 3.58***

3 1) 독립/2)매개변인 → 종속변인

1) 부애착 → 진로성숙도 .08 .07 .06 1.11

2)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65 .06 .58 10.54***

단계 1 R2=.08, F(1,233)=21.21, p=.000 *p < .05, **p < .01, ***p < .001

단계 2 R2=.05, F(1,233)=12.79, p=.000

단계 3 R2=.36, F(2,232)=64.99, p=.000

표 4 남자 학생의 부애착과 진로성숙도 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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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결과(표 6)만 제시하 다. 첫 번째 단계에

서 독립변인인 모애착이 매개변인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향이 통계 으로 유의

하 고(β = .24, p = <.001), 두 번째 독립변

인인 모애착이 종속변인인 진로성숙도에 미치

는 향도 유의하 다(β = .20, p = <.001).

세 번째 단계의 회귀방정식에서 매개변인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향은 유의하 으나(β =.65, p = <.001) 독

립변인인 모애착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향

은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다(β = -.01, 무의미

수 ). 그러나 독립변인인 모애착의 설명량은

단독일 경우, 6% 으나［F(1, 282) =17.78, p

<.001］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투입되었을 때

는 42%로 증가하여［F(2, 281)=102.24, p <

.001］, 총 36%가 증가하 다. 진로결정 자기효

능감은 어머니에 한 애착과 진로성숙도에서

완 매개효과를 가졌으며, 그 매개효과가 유

의함을 보여 다(z=4.02, p<.001). 이와 같이

여자집단에서는 부애착은 제외되고 모애착 만

이 진로태도성숙도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통한 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매개효과를 검증해본 결과, 남자 집단에서

부와 모에 한 애착이, 여자집단에서는 모에

한 애착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향을 진

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통해서

만 부모애착(남자)과 모애착(여자)의 진로성숙

도에 한 향력이 유의하 다. 이를 총설명

량으로 비교해 보면, 남자집단에서 부애착, 모

애착과 진로성숙도와의 계에서 진로결정 자

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31%, 29%의 설명량의

증가를 보 고 여자집단에서는 모애착과 진로

성숙도와의 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36%의 설명량의 증가를 보 다.

단계 종속변인
비표 화계수

β t
B SE

1 독립변인 → 매개변인

모애착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33 .08 .27 4.24***

2 독립변인 → 종속변인

모애착 → 진로성숙도 .19 .08 .15 2.48*

3 1) 독립/2)매개변인 → 종속변인

1) 모애착 → 진로성숙도 .06 .08 .05 .82

2)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66 .06 .58 10.70***

단계 1 R2=.02, F(1,233)= 6.15 , p=.014 *p < .05, **p < .01, ***p < .001

단계 2 R2=.07, F(1,233)=17.98 , p=.000

단계 3 R2=.36, F(2,232)=64.57 , p=.000

표 5 남자 학생의 모애착과 진로성숙도 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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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는 남녀 학생을 상으로 부모와의

애착수 이 진로발달 과정에 미치는 향에

심을 가지고, 부모에 한 애착수 , 진로결

정 자기효능감, 진로태도성숙도 간의 계를

알아보고자 하 다. 연구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에 사용한 변인들을 남녀 집단별

로 비교한 결과 남녀 차이가 일부 하 요인들

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성숙도

의 독립성과 확신성에서 남자 집단이 높고 목

성은 여자 집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이기학과 이학주(2000) 연구에서 독립성

이 남자집단에서 높게 나온 부분과 일치하

다. 부와 모에 한 애착수 은 박수길과 이

희(2002)의 연구와 같이 유의한 차이가 없었

으나 모에 한 애착 수 이 여성들에게서 높

게 나타났던 선행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의 결

과에서는 남녀 간의 차이가 없었다.

둘째, 상 분석결과 부나 모에 한 애착,

자기진로효능감은 진로성숙도에 유의미한 상

이 있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진로성숙

도의 소척도별로는 다른 양상을 보 는데 부

와 모에 한 애착은 독립성이나 목 성과는

상 이 유의하지 않았고 부 인 경향을 보

다. 남녀에 따라 부애착과 모애착의 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본 연구

의 가설에 따라 남녀 집단으로 나 어 상 분

석을 실시해보았다. 그 결과 남자집단에서는

유의미했던 부애착과 진로성숙도와의 상 이

여자집단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모애착

은 남자집단에서는 결정성과 유의미한 상 을

보 으나 여자집단에서는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남녀 집단별 상 분석 결과는

부와 모에 한 애착수 이 진로성숙도에 미

치는 향이 남자 학생들에 비해 여자 학

생들에게는 큰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나

단계 종속변인
비표 화계수

β t
B SE

1 독립변인 → 매개변인

모애착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29 .07 .24 4.22***

2 독립변인 → 종속변인

모애착 → 진로성숙도 .28 .09 .20 3.14***

3 1) 독립/2)매개변인 → 종속변인

1) 모애착 → 진로성숙도 .02 .06 -.01 -.27

2)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70 .05 .65 13.93***

단계1 R2=.04, F(1,`282`)= 9.84 , p=.002 *p <.05, **p<.01, ***p<.001

단계2 R2=.06, F(1,`282`)= 17.79 , p=.000

단계3 R2=.42, F(2,`281 )̀=102.24 , p=.000

표 6. 여자 학생의 모애착과 진로태도성숙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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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낸다. 그러나 본 연구의 표본 수가 많지 않

으므로 큰 의미를 부여하기 보다는 추후 연구

를 통해 일치되는 결과를 축 해 나가는 과정

을 통해 확인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남녀 모

두 진로확신성과 유의한 상 을 보인 것은 이

희 (1999)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이는

진로선택에 해 높은 신념과 확신을 얻는 것

이 진로태도 성숙 요인 에서 부모와의 애착

수 과 련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부모와의 애착수 , 진로결정 자기효

능감이 진로태도성숙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

한 결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태도성

숙도 반에 유의미한 향을 미쳤다. 이를

남녀 집단에 따라 진로성숙도의 하 요인별로

살펴본 결과, 목 성에 해 남자집단에서는

설명력이 유의한 변인이 없었으나. 비성과

확신성에 해서는 남녀모두 진로결정 자기효

능감과 함께 모애착도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성 요인에 해서는 여

성 집단에 있어 부애착이 추가로 유의한 향

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태도성숙도에 있어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이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지

며, 하 요인에 따라 아버지와 어머니에 한

애착이 설명력을 지니나 이는 남녀에 따라 다

른 양상을 보 음을 나타낸다.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과 함께 어머니에 한 애착 수 이

비성, 목 성, 확신성 요인에 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 생 뿐 아니라 남자

학생들의 진로성숙도에도 어머니와의 애착

이 요한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특이한

것은 남자집단에서 목 성을 설명하는 데

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인들이 없었고 여자

집단에서 독립성에 한 아버지의 애착이 부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진로태도

성숙도의 하 변인들에 한 어머니와의 애착

수 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이외에 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임을 보이는 것이며, 아버

지와의 높은 애착수 이 여학생들이 진로결정

시 자신의 문제를 주체 으로 결정하지 않고

의존 으로 결정하는데 향을 미칠 수 있음

을 나타낸다.

아버지와 어머니에 한 애착 요인들 간에

는 매우 높은 상 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부

와 모에 한 애착수 의 진로성숙도에 한

향력이 남녀 집단 별로 달리 나타났다. 이

는 자녀와의 계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략, 태도, 신념들이 다르게 기능한다는 이론을

지지하는(Parke & O'Leary, 1975) 결과로 볼 수

있다.

넷째, 부모애착이 진로태도성숙도에 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진로자기효능감이 매개변인

의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해 Baron과

Kenny(1996)의 매개효과 검증을 통해, Sobel test

를 실시하여 그 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부와 모애착은 진로태도성숙도에 직

으로 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로하여 부분 인 향력을

지녔다. 즉 부애착은 남자집단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완 매개로 하여 진로태도성숙

도에 향을 미쳤다. 모애착은 남자와 여자집

단 모두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완 매

개로 하여 진로태도성숙도에 향을 미쳤다.

종합 으로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의 진로

태도성숙도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요한

향을 미치며, 부모와의 안정 인 애착이 진

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통해 진로태도성숙에

향력을 지닌다는 것이다. 진로결정 자기효능

감은 남자보다는 여자에게서 진로태도성숙을

측하는 더 강력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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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는 이은경과 이혜성(2002)의 연구결과와

도 일치한다. 애착연구들에서 부에 한 애착

과 모에 한 애착 수 이 남녀에 따라 다른

향을 다는 결과를 보고한 연구들이 있는

데, 학생들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박수길

과 이 희(2002)는 남자 집단에서 모와의 애착

이 정체감수 과 유의한 상 을 보 고, 부모

와의 애착수 이 높을수록 진로결정도가 높았

다고 보고하 다. 여학생의 경우는 부와의 심

리 독립수 이 높을수록 진로결정 수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여자집단에서 부와의 애착이 진로성

숙도의 독립성요인에 해 부 인 향력을

지니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심리 독립성을 변

인으로 추가하여 다루지 않았으므로 추후 연

구를 통해 확인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남녀 학생들을 상으로

부모와의 애착을 부애착과 모애착 변인으로

분리하여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향을 살펴

보았다. 애착과 련된 많은 선행연구들이 어

머니와의 애착 요인에 을 두고 분석함으

로써 아버지와의 애착이 남녀에 해 차별

으로 미치는 향력을 간과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아버지와의 애착이 아들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정 인 향력에 비해 딸

에 한 향력이 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되었으며, 이는 우리사회에서 자녀 양육

과정에서의 아버지 역할을 다시 한 번 돌아보

아야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둘째, 많은 진로에 한 연구들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독립변인으로 사용하여 진로성

숙도에 한 향력을 살피거나 다양한 개인

변인들이 종속변인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을 설명하는 정도를 밝히고자 하 다. 그러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그 자체가 ‘진로선택

이나 결정과 련된 효능감’을 의미하는 것으

로 어떤 변인들이 진로결정과 련된 과제나

행동과 직 으로 연 된 개인의 자기효능감

기 에 향을 미치는가를 찾아내는 일, 즉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를 가지는 변

인들 간의 계를 찾아내는 것은 진로결정 자

기효능감을 증진시켜 진로성숙을 포함한 다양

한 응과 발달과정에 도움을 수 있을 것

이다.

본 연구의 제한 과 후속연구를 한 제언

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애착을 측정하는 데 있어 동일한

문항들을 사용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에 한

것으로 구분하여 응답하도록 되어있는 척도를

사용하여 질 으로 다른 속성을 지녔을 수도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애착을 측정하 다.

이는 신지은 등(2009)의 연구에서도 제한 으

로 지 한 부분이기도 하며 추후 연구에서 아

버지와의 애착이라는 속성에 한 질 인 연

구와 해석을 한 연구들이 축 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남녀가 가지는 성차에 심을 두었으

나 아버지와 어머니에 한 애착만을 독립변

인으로 하여 진행되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가지는 진로태도성숙에 해 가지는 매개효과

에 한 부분 인 결과만을 얻을 수 있었다.

추후 연구 설계에서는 성차를 반 할 수 있는

다양한 가족변인이나 개인변인들을 추가하여

보다 다양한 경로를 검증해 볼 수 있을 것이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의 상 분석에서의

통계치가 표본의 수로 인해 다소 과장되었을

수 있어 확정 인 결론을 내리거나 일반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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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기는 경우에는 조심스런 해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진로발달이 성인기 이후의 발달과정에서 인

지 ․정서 ․사회 인 측면의 성장에 요

한 요인이 됨이 밝 지면서 진로성숙이나 진

로 련 자기효능감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한 심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변인들만큼 그 연구결과들도 일치된 결과들을

축 하기 어려워 연구자들에게 많은 과제를

남겼다. 지 까지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

회 인 변화를 반 한 진로 련 변인들에

한 일 성 있는 의미를 축 해나갈 수 있는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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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 Between Parental Attachment and Career maturity: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s Mediator

Eun Jin Lee Sang Hee Lee

Kyonggi University Kwangwoon University

The current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relations among college student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parent attachment,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This study investigated how parental

attachment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variables relate to career maturity variables. The sample of the

present study consisted of 519 college students (235 males and 284 females). The participants completed

questionnaires of parent attachment (IPPA-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DMSES-SF), and career

maturity. The results showed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 on sub-factors of career attitude maturity. Second, a series of regression analyses revealed that

several sub-scales of attachment to father and mother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factors affected

career maturity. Third, according to the result of multi-regression analysi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predicted the students' career attitude maturity. Especifically, the attachment to mother had

effects on two sub-factors of career attitude maturity. The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mediated completel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udents' parental attachment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parental attachmen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attitude maturity.


